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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여성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

자 발생건수가 2005년 53건에서 2008년 63건으로 약 19%가 

증가하였고(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9). 

성폭력 상담건수 중 성폭력 피해자의 약 97%가 여성이며 

64.4%가 성인피해자로 나타났는데(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7), 연령별로는 20세 이상인 여성이 55.7%

로 과반수 이상이 2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2006).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는 대중매체를 통한 노골

적인 성적 표현이 가능해지고 올바르지 않은 성적 가치관의 

무분별한 유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Park, 2010)과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남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서로간의 잘못된 오해들로 생긴 인지도

(Koh, 2007)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하여도 수치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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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고생에서부터 임

산부에 이르기까지 연쇄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www. newskbs. co. kr. 2010). 그러나 성폭력 경험은 당시

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활태도와 우울, 외상 후 스트

레스 등 그 피해 당사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대단히 심각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Kim, 2002; Nam, 

2004)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여성건강 간호측

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

적 상태로 정서적 안정과 좋은 성역할의 모델이 있으면 자신

에 대한 통찰과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

으로의 직업선택이나 성역할,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 심한 갈

등을 일으키게 된다(Lee, 2007). Kim과 Kim (2008)은 대학

생 자신의 성에 대해서 어떠한 성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성행

동에 영향을 주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

이 더욱 개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은 학내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이성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이 보

다 구체화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성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

계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반대로 학업성취가 저하되거나 이

성에 대한 불신 자아존중감, 성적 충동과 욕구의 조절문제, 데

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Kim & Kim, 

2001). 

성폭력은 폭력의 문제에 성이 개입되어 있는 범죄로서

(Nam, 2004),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생의 경

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

하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Koh, 2007). 의외로 

성폭력은 데이트 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강요에 일어

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Ackard & Neumark-Sztainer, 2002). 또한 데

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의 연구에서 성폭력 인식도가 낮고 성폭

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행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Nam, 2003). 

성폭력 피해경험 연구에서도 성폭력 인식도가 낮고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Chang, 2002). 이는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은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결국 성폭력 발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역할 성폭력 인지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

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인

지는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개념들이 정립되

지 못한 경우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Kang, 

2009).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폭력에 허용적이거나 폭력을 

정당화할수록 성폭력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

(Burt, 1983)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으로

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

식도와 성폭력 허용도의 올바른 개념 정립은 성폭력을 예방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강간통념수용도(Chang & Cho, 2001), 성

역할 고정관념(Shin, 1997), 성적 자기주장성(Park, 2010), 데

이트 성폭력 인식도(Lee & Lee, 2005; Nam, 2003), 성폭력 

허용도(Lee, 2007)등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

혔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분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

력 지식과 태도(Song, 2003), 강간통념 수용도와 성역할 고정

관념(Oh, Kang, & Kim, 2010) 등 2편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발생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성역할 고정

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

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성에 대

한 인식정립과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정도의 차

이를 검정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도정도의 차이

를 검정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정도의 차이

를 검정한다.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

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

폭력 허용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하고, 이에 따른 변수 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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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5개의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공과 관련 

없이 무작위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4월 11일

부터 5월 2일까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담당교수의 허락 및 

협조 하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

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회

수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

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는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

문지는 총 796부 중 77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결측치가 

많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2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756부

(97.1%)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역할구분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신념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1991)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5개요인 총 33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당시 연구에서 신뢰도는 .70~.83이

었으며, Koh (2007)가 18개 문항을 추가하여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 된 총 15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Koh (2007)의 연구에서 연구 신뢰도는 .88이었으

며.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81이었다.

2)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인지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 행위가 성폭력 인지

를 인식하는 정도이며, 성폭력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Sugarman, Aldarondo와 Boney-McCoy (1996)

이 개발하고 Nam (2003)의 연구에서 수정 보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Nam (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90이었다.

 3)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관대한

지, 어느 정도까지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Nam, 2003),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oo와 Margolin (1995)이 개발한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JVS)를 Chang과 Cho (2001), Park (2007)의 연구에

서 번안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oo와 Margolin (1995)과 

Chang과 Cho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89이었으며, Park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을 나타냈

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93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정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는 t-test, 

ANOVA로 비교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Dunnett's 

T3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성

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relation's coefficients를 구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

력 인지도, 허용도에 관한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

bach's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이 272명(36.0%), 여학생이 484명(64.0%)

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19.68세였으며, 19세 이하가 425명

(56.2%)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 20~22세가 286명(37.8%), 23

세 이상이 45명(6.0%)이였다.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

는 665명(88.0%), 편부모는 62명(8.1%), 혼합가족은 27명

(3.6%), 부모가 없는 경우는 2명(0.3%)으로 조사되었다. 현거

주지는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가 536명(70.9%), 시골은 161명

(21.3%), 광역시는 59명(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가

지고 있는 경우는 373명(49.3%), 없는 경우는 383명(50.7%)

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385명(50.9%), 2학년이 295

명(39.1%)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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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e ́́ 
Gender Male

Female

272

484

45.22±8.21

41.06±7.38

7.140 .001

Age (year) ≤19a

20~22b

≥23c

425

286

 45

41.77±7.78

43.16±7.92

46.13±8.36

7.569 .001 c＞a

Family type Parent family

Blended family 

Single parent family

No-parent family

665

 27

 62

  2

42.43±7.93

43.40±9.30

43.50±7.58

45.00±4.24

0.513 .673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City

Country

 59

536

161

42.71±8.42

42.23±7.77

43.59±8.25

1.822 .162

Religion Yes

No

373

383

42.44±8.27

42.66±7.61

-0.382 .703

Grade Freshmen

Sophomore

385

295

42.40±7.74

42.71±8.14

-0.535 .5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272 (36.0)
484 (64.0)

Age (year)
 
 

≤19
20-22
≥23

19.68±1.54
425 (56.2)
286 (37.8)
 45 (6.0)

Family type Parent family
Blended family 
Single parent family
No- parent family

665 (88.0)
 27 (3.6)
 62 (8.1)
  2 (0.3)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City 
Country 

 59 (7.8)
536 (70.9)
161 (21.3)

Religion
 

Yes
No

373 (49.3)
383 (50.7)

Grade Freshmen
Sophomore

385 (50.9)
295 (39.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7.140, p=.001), 나이(F=7.569, p=.001)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 로 사후검정 한 결과, 나이는 23

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4.872, p=.001), 나이(F=4.667, p=.010), 현거주지

(F=3.234, p=.04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높

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로 사후

검정 한 결과 나이에서 19세 이하가 23세 이상보다 성폭력 인

지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거주지에 

대한 Scheffé로 사후검정 한 결과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4.839, p=.001), 가족관계(F=7.348, p=.001), 현거

주지(F=3.229, p=.04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허용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서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

정되어 Scheffé로 사후검정 한 결과 혼합가족이 편부모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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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e ́́ 
Gender Male

Female
272
484

37.67±7.59
40.30±6.22

-4.872 .001

Age(year) ≤19a

20~22b

≥23c

425
286
 45

39.89±6.48
38.96±7.06
36.91±8.42

4.667 .010 a＞c

Family type Parent family
Blended family 
Single parent family 
No-parent family

665
 27
62
 2

39.42±6.81
39.11±7.05
38.75±7.31
41.00±9.89

0.227 .877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City
Country

59
536
161

37.49±7.12
39.70±6.81
38.90±6.81

3.234 .040

Religion Yes
No

373
383

39.01±6.88
39.70±6.83

-1.391 .165

Grade Freshmen
Sophomore

385
295

39.64±6.49
39.07±7.22

1.139 .255

Table 4. Comparison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e ́́ 
Gender Male

Female
272
484

16.58±7.80
19.68±8.79

4.839 .001

Age (year) ≤19
20~22
≥23

425
286
 45

17.55±8.59
17.85±7.98
18.15±7.66

0.180 .835

Type of family Parent familya

Blended familyb

Single parent familyc

No-parent familyd

665
 27
 62
  2

17.54±8.02
 24.29±13.33
16.20±6.85

 26.50±17.67

7.348 .001 b＞c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City
Country

 59
536
161

19.05±8.71
17.21±7.98
18.83±9.05

3.229 .040

Religion Yes
No

373
383

18.02±8.34
17.38±8.26

1.056 .291

Grade Freshmen
Sophomore

385
295

18.08±8.81
17.31±7.72

1.272 .204

우보다 성폭력 허용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현거주지의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있지 않아 또

는 두 군 간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Dunnett's T3로 사

후검정 한 결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Table 4).

5.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간의 상

관관계

성폭력 인지도와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265 (p<.001)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폭력 허용도

와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129 (p<.001)

로 양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인

지도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206 (p<.001)으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5).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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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f Gender-role Stereotyped Behavior, Awareness and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N=756)

Variables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1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265 (＜.001) 1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129 (＜.001) -.206 (＜.001) 1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허용도에 대

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대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시도 되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높고, 연

령집단이 높은 집단이 낮은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대학시기를 거치고 있으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적으로 더 개방적이며, 연령이 높은 사람이 보수적인 기존 세

대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의 변화

에 따라 보다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Park, 2010)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Koh, 2007; Oh et 

al., 2010)에서도 남자대학생이 더 높은 점수였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강한 고정

관념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양성평등 의식

에 차이가 있으며 전통적인 남성역할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

로 인정받는 것과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역할 사회화 과

정 및 성별 분업(Lee, 1993)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적 특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높이

게 되고 성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전통적인 성 각본은 결국 여성들을 성적 피

해자가 되도록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Byers, 1996).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학

교교육의 교육내용, 매스컴 등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Min, 2001) 가정, 학교, 사회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교

육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의 성폭력 인지도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

학생보다, 높은 연령집단이 낮은 연령집단보다 낮고, 현거주

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

이 여자대학생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낮다는 결과는 Chang

(2002)과 Nam (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성폭력 인식도가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Nam, 

2003), 실제로 사회화 과정에서 폭력을 많이 접하는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진정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Riggs & O'Leary, 1996). 이는 성폭력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

을 것이다. 아직도 성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여성의 행동에 따

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높은 연령집단이 성폭력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높은 

연령집단이 낮은 연령집단에 비해 데이트 경험이나 데이트를 

경험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한다면, 애무나 키스 행위 등은 애정이

나 관심으로 해석하여 성폭력이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거주지에 따라 성폭력 

인지도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사후분석결과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

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는 교육내용으로 더욱더 강조해야 할 것이고, 성폭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성폭력 개념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자대학

생이 남자대학생보다, 혼합가족집단이 한 가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

인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에 

대해 묵인할 때 성폭력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높아진다

는 연구결과(Burt, 1983)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폭력은 남

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허용되고, 여성은 남성이 여

성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믿게끔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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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기 때문이다(O'Keefe & Treister, 1998). 따라서 성폭

력 허용도가 높은 여자대학생에 대한 성폭력 피해 위험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

다. 이러한 폭력 사용의 가능은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태도

와 부부로서의 역할이 성폭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Chang과 

Cho (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관계에서 부모가 없는 경우 폭

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는 가족관계에서 혼합가

족이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합가족을 이

루기 전에는 두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

간의 상관관계는 중등도 이하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

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는 여성이 추후 쉽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

다. Jang과 Lee (2011)의 연구에서 성태도와 성허용성이 정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는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 

허용성이 높다고 한 결과와 본 연구의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

용도와 상관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인지도가 낮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성역

할 고정관념을 낮출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성

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례 및 역할극 중심의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성별,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 구성에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

하였으며,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성적으로 건강

한 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조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해 성

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

을 비교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성폭

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하

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G시에 소재한 5개의 2년제 대학 남․녀 

대학생 756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가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ver.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역할 고

정관념의 차이는 성별,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인지도는 성별, 나이, 현거주지에 따라 

성폭력 허용도는 성별, 가족관계, 현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인지도와 성역할 고정

관념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폭력 허용도와 성역할 고정관

념간, 성폭력 인지도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높은 성폭력 가해 비율을 볼 때 예방

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잠재적 피해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교육은 근본적

인 예방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화 되어있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인식도 등 성폭력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양한 간호중재 예방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과 교육

으로 예방적 성교육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일개지역 대학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단 간 심층적인 비교 분

석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허용도가 대학생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인식

과 일반적인 인식이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성 친구 

유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성폭력 경험과 이성 친

구를 고려하여 성폭력 허용도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개인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질적 연구

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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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hile the studies of dating violenc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have been conducted,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ir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permissiveness.

￭ What this paper adds 
We found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awareness of sexual assault, gender-role stereotypes, and 

permissible limits of sexual assaul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College sexual education program is expected enhance gender equity consciousness reducing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and contribute to its ow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play role and case which 

can raise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